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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승연 한화 회장 “뒤늦게 후회”
한화그룹 직원들에게 이메일 보내 … 한화인들에게 큰 상처 원망

“자식사랑 때문이었다는 작은 위안마저도 치졸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뉘우치며 후회하고 

있습니다.”

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김승연 회장이 6월15일 한화그룹 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서신을 이

메일로 보냈다.

김승연 회장은 편지 서두에서 “제 마음은 텅 빈 듯 허허롭고 무겁기만 합니다”라며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

받고 재벌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등 그 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놨다.

그는 “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

은 인간이라지만 이번 사건이 이토록 전 국민적인 

관심사로 확대되고 저희 한화인들에게 큰 상처가 

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”며 “그룹의 명예를 실

추시켜 자식 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제 자신이 원

망스럽기만 합니다”고 착잡한 심정을 내비쳤다.

김승연 회장은 구치소를 오가는 임직원들로부터 

업무보고를 받아 경영상 큰 공백은 없을 것으로 

생각한다고 밝혔다.

“다만,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챙겨오던 해외사업

들이 좌초되진 않을까 큰 걱정입니다”라며 “아차! 

하는 순간에는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하거나 암초

에 부딪혀 표류하고 맙니다. 그래서 늘 초조했고 

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”고 말했다.

김승연 회장은 한화그룹 직원들에 대한 당부도 

잊지 않았다.

“비록 지금 우리 한화가 큰 시련에 부딪혔지만 

임직원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일로 동요하지 않

기를 바랍니다. 임직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크

겠지만 하루빨리 상심을 털어내 각자의 직분에 최

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”고 부탁했다.

또 “저는 이번 일을 자성의 교훈으로 삼아 앞으

로는 보다 사려 깊고 신중한 한화의 선장으로서 임직원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함께 호흡해 나갈 것을 

약속합니다”며 “마음의 짐을 벗은 자유로운 몸으로 그리운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고대합니다”고 

편지를 끝맺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6/18>

<보복폭행>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

6월2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 심사를 마

친 뒤 호송 차량에 오르고 있다.


